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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신 취약층 재기지원방안 과기정통부 장관 모두발언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이동통신사 및 소액결제사와 함께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고물가 환경에서 

국민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을 타파하고,

국민생활을 안정화하기 위해 

전방위적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신분야에서도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최근 통신사의 3만원대 5G 요금제와 

제조사의 중저가 단말 출시를 유도하였습니다.

오늘 또한, 이러한 민생안정 노력의 일환으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힘차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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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통신 취약층 재기지원 방안의 의의

그간 금융채무 연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를 일부 경감받았으나,

통신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조정받을 수 없고

통신채무가 해결되지 않으면 

본인 명의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도 어려워

비대면 금융거래, 구직활동 등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 및 통신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한 번의 신청으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조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더불어, 성실상환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미납된 채무를 완납하기 전이라도 

통신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디지털 심화 시대에 통신서비스가 일상생활의 필수재가 된 만큼,

이번에 마련한 방안이 불가피하게 통신채무가 발생한 취약계층의

자활과 재기를 지원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3. 마무리 발언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금융위원회 및 통신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취약계층 재기 지원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상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